
왜냐하면

그것들이 도덕적 삶의 각각 다른 면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해적이 득실대는 세계 최악의 무법천지 해역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고파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인간소외를 일으킨다는 신념 때문이다. 

현재가 과거보다 뭔가 더 특별하다고 믿는 것은 우리 문화에 내재된 몰역사적 자기도취증 때문이다. 

선장이 항해에 앞서 포세이돈에게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일을 깜빡 잊자 노한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폭풍을 일으켰
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종이와 연관된 복제 과정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공간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축적된 것은 앞으로 수집되어야 할 것에 비해 훨씬 더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의심할 것 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신이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땅은 안정되어 있고 단단하고 고정적인 데 반하여 그 외의 천체들은 매일같이 뜨고 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연상과 사색이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아우성댔기 때문이다. 

뉴턴의 중력 법칙은 우주 어디에서나 성립하는 범우주적 성격의 보편 법칙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화성의 지구화가 실현된다면 화성에 영구 정착해서 화성인이 된 인간들이 거대한 운하망을 건설하게 될 것이기 때문
이다. 

별들까지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이다. 

전혀 새로운 별자리들을 우주선에서 직접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누구도 빛의 속도로 움직일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핵에는 또 다른 종류의 힘, 즉 핵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귀보다 눈에 더 많은 대상이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그들을 한데 묶는 수단이 그들을 갈라놓는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생각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까닭에 비로소 우리는 말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뒤늦게 그들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고, 5년제도 못으로만 표시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적은 양으로는 발효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는 서로 돕지 않고도 쉽게 살 수 있어서, 사회를 발생시킬 필요가 더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종이 생존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정념은 이성에 앞서 말을 하게 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효과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스타일이란 형식의 이 기능을 좀더 개별적으로 특화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됐든 그에게 중요했던 문제는 자신이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가의 여부였기 때문이다. 

고난에 그와 같은 적극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해체할 어떤 실체가 있다고 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무자비한 가치라 해도, 이는 어떤 가치냐의 문제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에게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미술 또한 노동이며, 엄밀하게는 파업 노동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는 공공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이라는 질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웅보다 픽셀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상품이란 마찬가지로 단순한 객체가 아닌 사회적 힘의 응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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